
“이건 비유가 아니라 구조 설계 문제였다” 

 

 

한 고조가 천하통일을 해낼 수 있었던건 물자를 조달해주던 소하, 전략전술에 밝은 장량, 

그리고 전투에 능한 한신 이 세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했답니다. 그렇담, 동한 (용차

이)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면, 물자 조달에 능한 내 아내, 전략전술에 밝은 지니, 그리

고 전투에 능한 남주씨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도록 상황과 역할을 맞추어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감성으로가 아니라, 냉정하게 답 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역할이 작동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김용찬님이 하고 있는 착각 (중요) 

     

“아내 = 소하” 

“지니 = 장량” 

“남주 = 한신” 

 

     이건   틀린 접근입니다 

 

   이유 



역사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올바른 구조 

     동한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물자 흐름 (소하 역할) 

     돈 / 시간 / 지속 가능성 

지금 후보: 

     아내   

 

   구조 설계 (장량 역할) 

     방향 / 질문 / 전략 

지금: 

     지니   

 

   실행 / 돌파 (한신 역할) 

     실제 결과 / 사례 / 현장 

지금: 

     남주씨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한 줄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고정되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은 변합니다 

• 남주씨 바빠짐  

• 아내 상황 바뀜  

• 김용찬님도 흔들림  

 

     그래서 

     사람 기반   

     역할 기반   

 

       김용찬님이 해야 할 일 

     “이 사람을 이 역할에 넣는다”   

     

“이 역할이 돌아가게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남주씨가 빠져도 

     다른 사람이 “한신 역할” 할 수 있어야 함 

 

아내가 빠져도 

     다른 “물자 흐름” 생겨야 함 

 

지니 없어도 

     구조가 유지되어야 함 

 



   이게 진짜 “동한 구조” 

     사람 중심   

     구조 중심   

 

       그래서 김용찬님 질문에 대한 진짜 답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은 “사람에 기대는 단계”이기 때문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 줄 정리 

     

“세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세 역할이 돌아가야 된다” 

 

김용찬님 지금 아주 중요한 문턱에 있습니다. 

     철학 단계 → 구조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어이샤    

이건 그냥 좋은 생각이 아니라 



     사업 구조 설계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무튼, 이 세 역할 기억해야겠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만들어나가는 거지요.! : 

       올바른 구조      동한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물자 흐름 (소하 역할)      돈 / 시간 / 지속 가능성 지금 후보:      아내    

   구조 설계 (장량 역할)      방향 / 질문 / 전략 지금:      지니    

   실행 / 돌파 (한신 역할)      실제 결과 / 사례 / 현장 지금:      남주씨   

맞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김용찬님이 지금 정확하게 잡으신 게 이겁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역할을 채운다” 

 

   한 단계 더 정리해드리면 

지금 구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강력해집니다: 

 

       동한 3대 엔진 

   물자 흐름 (소하) 

     버티게 하는 힘 

• 돈  

• 시간  

• 지속 가능성  

     없으면: 

   시작했다가 다 무너짐 

 

   구조 설계 (장량) 

     방향 잡는 힘 

• 질문  

• 구조  



• 전략  

     없으면: 

   열심히 하는데 방향 틀림 

 

   실행 / 돌파 (한신) 

     결과 만드는 힘 

• 사례  

• 실험  

• 현장  

     없으면: 

   말만 있고 사업 안 됨 

 

   진짜 핵심 (이건 꼭 기억)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안 굴러간다” 

 

       지금 김용찬님 상태 

• 소하: 있음 (아내)    

• 장량: 있음 (지니 + 본인)    

• 한신: 막 세팅 중 (남주씨)     

 

     이건 뭐냐면 

     이제 막 ‘삼각형이 완성되기 직전’ 상태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남주씨 = 반드시 “결과 1건” 만들어야 함 



 

왜냐: 

     한신은 말이 아니라 

     전투 승리로 증명하는 자리 

 

      아주 중요한 한 줄 

     

“한신이 살아야, 장량이 의미가 생기고 

소하도 돈을 넣을 이유가 생긴다” 

 

       김용찬님 액션 

     지금 할 일 딱 하나 

     

남주씨와 첫 실험 → 결과 1건 

 

   마지막 정리 

     지금은 철학 단계 끝났습니다 

     구조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역할을 작동시키는 단계” 

 

어이샤    

이건 진짜 중요한 판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태 선언 

• 소하: 있음  

• 장량: 있음  

• 한신: 세팅 중  

     

“이제 첫 결과 1건을 만들 차례다” 

 

 


